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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무를 근거한 교육이며 실습은 간호에 관한 이

론을 학습하고, 학습된 지식을 실무에서 실제로 통합하여 적

용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수적이다. 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정규 간호교육과

정을 마친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여 사회에

서 전문직 간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호의 이론적 지식

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McEwen & 

Brown, 2002). 간호 교육과정 중 실습교육은 기본간호수기 향

상을 위한 교내실습과 임상현장에서의 임상실무 및 간호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외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현장에서 역할 모델을 관찰

하고 임상실무 활동을 경험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

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자의 권리존중의식이 높아졌

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 대부분이 실제적인 간호

행위를 하기보다는 관찰 위주로 변화되어 간호학생들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기술의 습득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간

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전체 과정동안 신규간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실습경험을 못하였고(Cho & Kwon, 2007) 

졸업 후 임상현장에 나가서 간호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

하는 일이 두렵고 힘들다고 호소하였다(Farrand, McMullan, 

Jowett, & Humphreys, 2006). Kwon과 Seo (2012)의 졸업반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운영에 대한 요구조사는 기본간호 

실습실 개방에 의한 사전 연습이 가장 높은 요구였고 부족한 

간호수기를 반복실습을 통하여 향상시켜야 될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간호학생들이 생소한 병원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환자에게 숙련되지 않은 간호기술

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Park, 

Hwang, & Choi, 2003).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효율적이고 창

의적으로 간호학생이 대응하기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자기지각과 자기효능감이 선행되어 역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야 한다(Kendall & Bloomfield, 2005). 특히 업무에 대한 자신

감 즉 자기효능감은 업무성과의 예측요인이며 성취경험이 높

을수록 증가한다(Song, 2009).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

은 간호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Bae, & Jung, 2002). 

자존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자존감은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자질 중 하나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통찰력을 지니

게 한다(Kim & Lee, 2005). 또한 임상실습에 만족한 학생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Whang, 2006; 

Kim & Lee, 2005).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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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design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고,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맡은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수

행능력을 향상시켜 실습의 효율화를 위한 요인 중 하나이다

(Kendal & Bloomfield, 2005; Nath, Schmidt, & Gunel, 2006). 

간호학전공, 기본간호학실습, 임상실습에 만족한 학생이 자기

효능감도 높았고(Lee, 2008; Whang, 2006), 자기효능감이 높

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인식정도가 낮고 대인

관계도 긍정적이었다(Han, 2005; Sok, Shin, & Kim, 2006).

간호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수기를 반복 실습함

으로서 간호수기 수행능력이 향상된다면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이 증가될 것이고, 졸업 후 신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임상현

장에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졸업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 

적용 전⋅후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차이를 파악하여 실습교

육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J대학 졸업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수기 향

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자

기효능감, 자존감의 전 ․ 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이 J대학 졸업반 간호학생의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이 J대학 졸업반 간호학생의 자존감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가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1 가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

램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

을 것이다.

제 2 가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

램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중 실험군에게 간호수기향상 프로그

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대조

군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실험군과 같은 시점에 동

일 변수를 반복 특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Figure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9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행되었다. 

연구는 J대학 졸업반인 간호과 3학년 313명 중 참여를 원하

는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사전 조사 전 연구 대상

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자료보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사전조사를 한 학생 중 무작위

로 132명에게는 실험처치를 하였다. 대조군으로 참여한 174명

은 실험 종료 후 겨울방학에  간호수기실을 개방하여 자율적

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 도구

●기본간호수기 향상 프로그램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업무에 관한 Song (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21개의 간호업무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10개의 

항목을 검토하여 기본수기로 수행할 수 있는 정맥주사, 유치

도뇨, 산소요법, 관장의 4개 항목을 선정하여 반복실습을 실

시하였다. 반복실습은 1일 1회 4개 항목을 실습하도록 하였으

며 시간 제한은 없었고 총 5회 반복 실습하도록 하였다. 실습

학생은 출석체크 후 실습을 하였고, 실습종료 후 4가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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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ity Test of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306)

Exp.(n=132) Cont.(n=174)
x2 p

N(%) N(%)

Gender
Male 13(9.8) 12(6.9) 2.020 .364
Female 119(90.2) 162(93.1)

Age(year)
20-21 93(70.5) 115(66.1)
22-23 16(12.1) 26(14.9) 22.520 .095
Over24 23(17.4) 33(19.0)

Religion

Catholic 6(4.5) 11(6.3)
Christian 24(18.2) 21(12.1) 4.039 .401
Buddhism 39(29.5) 46(26.4)
No 63(47.7) 96(52.2)

Satisfaction at school
Good 25(18.9) 18(10.3)
Fair 94(71.2) 142(81.6) 5.274 .072
Poor 13(9.8) 14(8.0)

School credit
High 25(18.9) 19(10.9)
Middle 94(71.2) 109(62.6) .603 .740
Lower 13(9.8) 46(26.4)

Economic level
Good 18(13.6) 19(1.7)
Fair 82(62.1) 109(83.9) .850 .654
Poor 32(24.2) 46(14.4)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게 하여 성실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실습장소는 기본간호수기실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정맥주사시뮬레이터

(AR-200) 5대, 교육용 산소공급장치(MIF-300) 3대, 도뇨모형 

여성용(MW2B) 4개 남성용 1개(MW2A), 관장모형(LM068) 5

개를 테이블에 배열하여 사용하였고 도뇨의 경우에 여학생은 

여성모형, 남학생은 남성모형으로 실습하였다. 기본간호수기실

에는 종합병원 임상경력 3년 6개월의 실습전담조교가 상주하

여 학생들의 출석 및 4개 실습항목에 대한 실습 여부를 확인

하고 실습지도를 하였다.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은 간호수기 평가표를 사용하여 실습

전담조교 1인이 평가하였다. 평가표는 정맥주사 24개 항목, 

관장 10개 항목, 유치도뇨 10개 항목, 산소요법 10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있다. 평가표 중 관장, 유치도뇨, 산소요법은 본 

대학 기본간호학 교수 2인, 서울 및 부산지역 기본간호학교수 

각 1인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였고 정맥주사는 시뮬레이

터의 자체평가표를 사용하였다. 평가는 각 항목별 100점 만점

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 (1979)이 개발하고 Kim (2000)이 사용

한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존감 5문항,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도구의 척도는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

점,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자존감은 조사 후 역코딩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02이었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Jerusalem과 Schwarzer (1992)의 도구를 Suh와 

Kim (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러함’ 4점, ‘대체로 그러함’ 3점 ‘거의 아님’ 2

점, ‘전혀 아님’ 1점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최

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778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

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실험군과 대조군

의 동질성 검사는 x2-test를 사용하였다. 간호수기 향상프로그

램 적용 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존감, 자기효능감의 차

이를 검정하기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간호

수기향상 프로그램의 수기평가 결과의 차이를 검정하기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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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306)

Exp.(n=132) Cont.(n=174)
t p

M±SD M±SD

Self-efficacy 29.13±3.355 29.03±3.852  .238 .812
Self-esteem 31.14±4.178 31.78±4.549 -1.246 .214

<Table 3> Difference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306)

Exp.(n=132) Cont.(n=174)
t p

M±SD M±SD

Self-efficacy
Pretest 29.13±3.355 29.03±3.852 .238 .812
Posttest 33.31±2.083 30.03±3.221 10.198 p<.01

Self-esteem
Pretest 31.14±4.178 31.78±4.549 -1.246 .214
Posttest 34.83±2.627 32.09±4.311 6.452 p<.01

<Table 4> Differences of Nursing Skill Score in Experimental Group                                            (N=132)

Before After
t p

M±SD M±SD

IV infusion 56.52±10.798 82.23±10.111 -19.976 p<.01
Enema 49.70±14.564 71.14±17.459 -10.834 p<.01
Urinary catheterization 39.32±18.418 49.70±23.442 -4.000 p<.01
Oxygen theraphy 52.73±12.300 78.94±16.075 -14.879 p<.01

본 연구는 J대학 간호과 졸업반 학생으로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실험군 90.2%, 대조군 93.1%였고, 나이는 20-21세가 

실험군 70.5%, 대조군 66.1%였다. 종교는 없음이 실험군 

47.7%, 대조군 52.2%였고 학교 만족도는 실험군 71.2%,대조

군 81.6%에서 보통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실험군 71.2%, 

대조군 62.6%가 보통이었고 경제 상태는 실험군 62.1%, 대조

군 83.9%가 중간이었다. 성별, 나이, 종교, 학교 만족도, 학교 

성적, 경제상태의 전체영역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한 결과를 보였다.

●중재 전 자기효능감, 자존감의 집단 간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 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의 자

기효능감 평균 29.13점, 대조군 평균 29.03점으로 실험군과 대

조군 간에 자기효능감(p=.812)의 차이가 없었으며, 간호수기향

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의 자존감(p=.214)은 평균 

31.14점, 대조군 평균 31.7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가설 검정

●제1가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 적용

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사전조사 시 실험군 29.13점, 대조

군 29.03점으로 차이가 없었지만(p=.812) 사후조사에서는 실험

군 33.31점, 대조군 30.0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따라서 간호수기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효능감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1은 지지되었다

(Table 3). 

●제2가설

“제 2 가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

로그램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결과 자존감은 실험군 31.14점, 대조군 31.78점으로 차

이가 없었지만(p=.214) 사후조사에서는 실험군 34.83점, 대조군 

32.09점으로 사후조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따라서 간호수기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2는 지지되었다(Table 3).

실험군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 적용 전․후 차이 

수행능력차이

본 연구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간호

수기 수행능력 전․후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정맥주입, 관장, 

도뇨, 산소요법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수행 전,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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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맥주사는 수행 전 56.5점에서 수행 후 82.2점으로(p<.001)로 

향상되었고, 관장은 수행 전 49.7점에서 수행 후 71.1점으로 

유의한 차이(p<.001)로 향상되었다. 도뇨는 수행 전 39.3점에

서 수행 후 49.7점으로 유의한 차이(p<.001)로 향상되었으며, 

산소요법은 수행 전 52.7점에서 수행 후 78.9점으로 유의한 4

차이(p<.001)로 향상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졸업반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수기 향상 프로그램

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교육에서 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현장에서 역할 모

델을 관찰하고 임상실무 활동을 경험하여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통합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

다(Chan, 2002).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에 임상수

행기술이 잘 준비되었거나 실습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Kang, Cho, 

Rho, Boo, & Ahn, 2006, Kim & Choi, 2008). 그러나 간호대

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대학 학생은 평균 2년의 현장교육

을 하지만 간호행위를 하기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순히 관

찰이나 설명위주의 교육(Cheung & Song, 2006)으로 이루어져 

간호학생들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 임상에서 근무시 정맥주

사, 의료장비조작 등의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

았다(Song, 2009). 신규간호사 대상 Song (2009)의 연구에서 

기본간호 21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하위 10가지 중 간호수기

에 해당하는 정맥주사, 유치도뇨, 산소요법, 관장 순으로 업무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간호사와 학생간호사의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수행 빈도가 높은 항목은 차이가 있었는

데, Song & Moon (2008)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직무 수

행도가 높은 항목으로 투약하기, 활력징후 측정하기, 일반약

물 관리하기 순이었고,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도가 높은 항목은 

활력징후 측정하기, 섭취배설량 측정하기, 의식수준 관찰하기

의 순 있었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업무 수행은 간호사와 

비교할 때 투약준비 및 관리, 섭취배설량 측정 등에서 수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앞으로의 임상실습 시 투약관련 

간호 등의 직접간호 시간의 증가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신규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임상현장에서 간호수행도가 높은 항

목의 차이를 줄인다면 신규간호사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단

축되고 신규간호사의 교육에 따른 병원의 시간적 경제적 비

용부담을 감소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 재학 시 신규간호사

에게 필요한 간호수기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강화한다

면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대상자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간호수행기술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곧 신규간호사가가 

될 졸업반 간호학생들에게 졸업 전 교내에서 신규간호사에게 

필요한 간호수기술을 향상시킨다면 임상현장에서 자기효능감

이 높은 신규간호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Song (200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상

실습을 종료한 졸업반 간호학생들에게 신규간호사의 효능감이 

낮은 항목인 정맥주사, 유치도뇨, 산소요법, 관장 4개 영역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수기

향상프로그램으로 선정한 항목은 Yoon, Kim, & Choi (2013)

의 간호학생들에게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수기수행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말초정맥주입, 근육주사, 유치도뇨 

등 침습적인 간호수기에 취약하였고 실습강화가 필요한 것과 

유사한 항목이었다. 실험군에게 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수행 후 

간호수기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맥주사는 25.7점 

증가로 82.2점, 관장은 21.4점 증가되어 71.1점, 도뇨는 10.4점

이 증가한 49.7점, 산소요법은 26.2점 증가하여 78.9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Song (2009)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대상 기본간

호수기 수행능력이 정맥주사 59.9점, 관장 64.4점, 도뇨 62.2

점, 산소요법 64.4점인 결과와 비교할 때, 정맥주사, 관장, 산

소요법은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대상자의 점수

가 더 높았으며 도뇨는 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

호학생들이 무균절차에 대한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도뇨는 점

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졸업하기 전 도뇨의 반복 

실습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수기향상 프로그램 수행 후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부족한 기본간호수기를 반복 실습하여 잘 할 수 있게 됨으로 

자기효능감도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Lee (2008)의 연

구에서 임상실습 전에 사전 프로그램을 시행 후 효능감이 유

의하게 증가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자기효능감과 기본간호수기술과 정상관관계가 있다는 

Shin (2008)과 Yoo, Son, Yoo, & Hong (2003)의 결과와 유사

하다 . 또한 Whang (2006)의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

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와 

같은 결과이지만 Song (2009)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기본

간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간호실무 능력간의 상관성이 

낮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존감도 간호수기 수행능력 향상을 통하여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이는 Lee (200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학습동

기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습습관 점수 및 자아 존중

감이 증가한 것과 Lee (2008)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이 자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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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생각된다. 또한 Whang (200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간호학전공에 만족할수록 자존감 높은 결과를 보

인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Oh (2003)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순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대학교육에서 주

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졸업반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자존감, 자기효능감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졸업반 간호학생에게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차이

를 알아보고자 수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연구이다. 간호

수기 향상 프로그램은 기존연구에서 신규간호사들의 효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정맥주입, 관장, 도뇨, 산소요법 4개의 간

호수기항목을 선정하였고 5회 반복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동질

하였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졸업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수기 향상 프로그램을 수

행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재학 시 수

기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한 학생이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다른 신규간호사와의 수기수행능력 차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의 실습여건에 따라 간호수기수행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타 대학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 시행 후에도 점수가 낮은 도뇨 

수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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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Improves th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Seni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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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in improving th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senior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that enrolled 306 senior nursing students. The nursing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n=132) or control group (n=174), and students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completed a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which consisted of four skills training 
components: IV infusion, enema, O2 therapy by means of cannulation and urinary catheterization.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the chi-squared test, and the paired t-test using the SPSS/pc 15.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who were assigned to the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were significantly better compared to thos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t=10.198 and t=6.452, for self-efficacy and self-esteem, respectively, p<.001 for both variables). Conclusion: 
Our findings clearly show that a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seni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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